
일반적으로불탑을조성할때는층수는홀수로면은짝수로한

다고알려져있다. 그러나이같은사실은유교와도교사상에근거

한중국문화에서연유된것이다. 즉짝수는음수로땅을상징하는

수이고, 홀수는양수로하늘을상징하는수이기때문에불탑의평

면은짝수로하고하늘로향하는탑의층수는홀수로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불교경전에서는불탑을조성할때층수의홀

수와짝수의제한을두지않았다. 

〈십이인연경〉에의하면, ‘여덟부류에속하면탑을세울수있나

니첫째는여래(如來), 둘째는보살(菩薩), 셋째는연각(緣覺), 넷째

는아라한(阿羅漢), 다섯째는아나함(阿那含), 여섯째는사다함(斯

陀含), 일곱째는수다원(須陀洹), 여덟째는전륜왕(轉輪王)이다. 전

륜왕이하의부류는탑을세우되하나의노반(露槃：層)만둘수있

으며, 친견은 하되예배를할필요는없나니성탑(聖塔)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과(初果)는 2노반(二露槃：二層), 이과(二果)

는 3노반(三露槃), 삼과(三果)는 4노반(四露槃), 사과(四果)는 5노

반(五露槃), 연각(緣覺)은 6노반(六露槃), 보살(菩薩)은 7노반(七露

槃), 여래(如來)는8노반(八露槃：八層)을둔다. 8노반이상이면모

두 불탑(佛塔)이다’라는 경설이 있다. 이에 따르면 초과(須陀洹),

삼과(阿那含), 연각(緣覺), 여래(如來) 등의탑은모두짝수에속하

는셈이다. 

이처럼불교경전의내용에근거한짝수층인 10층의불탑이우

리나라에서는조성되어현존하고있다. 국보제86호인‘경천사지

10층석탑’과국보제2호인‘원각사지10층탑’조계사세존사리10

층탑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현재국립중앙박물관 1층역사의길에복원되어있는경천사지

10층석탑〈사진1〉에대하여먼저알아보자. 이불탑은고려충목왕

4년(1348년)에 개성부소산자락의경천사에조성되었던 10층탑

이다. 이탑의건립연유에대해서는현재 1층탑신석창방부분에

남아있는명문을통하여알수있다. 

명문에 의하면, ‘대화엄경천사에서 원나라 황제와 태자전하의

만만세, 황후폐하의천추만세등을축원합니다. 비가순하게내리

고, 부처님의태양은더욱빛을발하고, 법륜이항상전하기를축원

합니다.… 지정8년 무자년 3월’이라는 내용이 음각되어있다. 즉,

원나라황실의안녕을기원하고, 국태민안하여불법이성하여수

복을 이루기를 발원하고 있으며, 대시주는 강융(姜融)과 고용봉

(高龍鳳)이며, 대화주는 성공(省空)스님, 시주는 육이(六怡)스님

이담당하고있음을기록하고있다. 

고려사의기록에의하면, 예종12년인 1117년에 숙종의기제사

를경천사에서봉행했다는사실로미루어보아절의창건은탑의

조성보다최소한230년이앞선것을알수있다. 그러나탑이조성

되던고려의사회적상황은원나라와부마관계를맺고심한내

정간섭을받던시기였다. 특히친원세력들이득세를하였는데, 출

세를위해자청하여원의환관이되어당대에권세를누린이들이

적지않았다. 대시주의하나인고용봉(?~1362)도원의환관이되

어황제의총애를받았던인물이다. 그는공녀로원나라에끌려간

기자오(奇子敖)의딸을원순제의황후로등극하는데큰역할을하

였다.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기황후’라는 사극을 방영하였는데,

극중의고용보가바로고용봉과동일인물인것이다. 이러한고용

봉은원나라와관련된많은사찰에불사를후원하였지만, 원나라

황실의후광을믿고‘횡포가심하여못하는짓이없을정도이다!’

라는비난을받을정도로원성이높았다. 결국에는해인사에출가

하여승려가되었지만그동안의죄질이너무심하다하여공민왕

때처형당하게된다. 한편대시주의또다른인물로명문에기록되

어있는강융(?~1349)은본래관노(官奴)출신으로충선왕과충렬

왕의왕위쟁탈전때충선왕의측근으로큰공을세워부원군으로

봉해질만큼실세를누리던인물이었다. 특히그의딸을원나라승

상탈탈(脫脫)의애첩이되게하여더욱권세를누볐으며, 〈세종실

록지리지〉에의하면, 강융은경천사를탈탈의원찰로삼고, 원나라

에서장인을데려다이탑을조성하였다는기록이있다. 

이처럼막강한권세를누렸던친원세력에의하여조성된이 10

층탑은원나라의영향을받은것은사실이지만, 고려의불교문화

와조화를이루어독특한조형성을간직하고있다. 

독특한 조형성이란 화엄사상에 근거한 십(十)의 상징적 표현을

말한다. 1층탑신에새겨진명문에‘대화엄경천(大華嚴敬天)’이란

구절〈사진2〉에서알수있듯이경천사는화엄사상을공부하는화

엄사찰이었다. 그런데‘화엄경’에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

십(十)을‘화엄의수’로보기때문에화엄종사찰이었던경천사에

10층탑을조성한것이며, 3단으로된기단과3층까지탑신부의형

태가4면이돌출하여‘亞자형’의평면구조를하고있다. ‘아자형’

평면도십(十)의변형이란점에서층수뿐만아니라평면까지화엄

사상에근거하여도상적해석이가능하다. 또한4층부터10층까지

사각형평면과목조지붕양식등을새긴것은당시원나라라마탑

에서는쉽게찾아볼수없는형식으로원나라와고려의문화적조

화를이루었다고볼수있다.

또한이탑의우수성은각면에부조된조각의정교함과다양성

을들수있다. 우선기단부에는당나라현장스님의인도구법을의

인화한소설〈서유기〉의장면과, 보살상, 나한상등이조각되어있

으며, 탑신의 1층에는삼세불회, 영산회, 용화회, 미타회를 2층에

는 화엄회, 원각회, 법화회, 다보불회, 3층에는 소재회, 전단서상

회, 능엄회, 약사회를 4층에는 원통회, 지장회, 열반회, 석가회의

16가지 장면을 묘사하고있다. 지붕에는 각 장면의명칭을알수

있도록현판을새겨놓았으며, 5층부터 10층까지는 5불혹은 3불

의여래상〈사진3〉이빈틈없이조각되어있다. 이러한불회상도를

바라보고있으면, 마치 8만대장경의경설을한번에친견하는것

처럼강한신앙심이저절로구현된다. 

이처럼뛰어난경천사10층탑은일제치하에서비운의운명을시

작하게 된다. 1902년 동경제국대학공과대학 조교수였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1867~1935)는일본정부의명을받고우리나라전

역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1904년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

에따르면경천사는황량하게폐사되었고오직석탑1기만〈사진4〉

남아있다고하였다. 보고서발표후3년이지난1907년순종의결

혼식에 일본 특사로 참석한 궁내대신 다나까 미스야끼(田中光

顯:1848~1939)는당시서울에서골동품상을경영하던일본인‘곤

도사고로(近藤佐五郞)’에게 이 불탑을 일본으로 무단반출을 지시

하였다. 곤도사고로는그당시도굴꾼들로부터귀중한우리문화재

를헐값으로사들여일본으로불법반출하는대표적인인물이었다.

국보제104호로지정된‘전흥법사지염거화상승탑’도곤도사고

로가불법으로반출하여일본으로가져가려다실패한사실이있다.

하여간주민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1907년 2월 4일헌병들이총

칼로위협하여야밤에탑을해체하여몇대의수레에실어기차와

배를이용하여일본으로불법반출되었다. 이과정에서탑이심하

게훼손된것은당연한결과였을것이다. 더구나일본에도착한탑

의부재들은바로조립되지못하고제실박물관한쪽에포장도풀지

못하고방치되어있었다. 그이유는불탑반출에대한부당성에대

한여론이형성되었기때문이었다. 여론형성에크게기여한사람

은미국정부의요청으로조선교육사업의근대화를위해파견된

헐버트(1863~1949)와 영국인 베셀(1872~1909)이 각각 월간지

‘코리아리뷰’와‘대한매일신보’등에서현장을방문하고약탈사실

을폭로하였다. 그결과일본내에서도다나까미쓰야끼의비판여

론이커지고, 국제적인거센반환요구에힘입어현해탄을건넌지

11년이지난1918년11월15일우리나라로돌아오게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로반환된이불탑은무분별한해체와운반과정

에서심하게훼손되어복원되지못하고경복궁회랑에옮겨져부

재가 방치되는 비운의 운명을 다시 맞게 되었다. 그러다 1960년

당시 국립박물관 학예관이었던임화봉(임천:1908~1965)선생의

노력으로경복궁전통공예관앞뜰에복원될수있었다.〈사진5〉

이때결실된부재들은시멘트몰탈로복원되고중앙의적심부

는작은자갈을섞은시멘트몰탈등으로채워졌다. 1962년 국보

제86호로 지정되어 고려시대의 위용을 되찾는가 싶었는데, 시멘

트몰탈이풍화가심해지고비둘기들의배설물등으로인하여환

경오염에노출되어대책이심각한지경에이르렀다. 마침내 1995

년 4월에이불탑은또다시해체되어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

연구실의 주관으로 풍화된 시멘트 몰탈의 제거와 결실된 부분의

복원, 오염물세척등의정밀보존처리과정을거쳐2005년8월9

일에국립중앙박물관의현재의위치에서재조립되어낙성식을봉

행하게되었다. 

이처럼친원세력가들의발원으로조성된‘경천사10층석탑’은

조형성의우수함과조각에나타난도상학적불교사상은어느다른

나라의탑과도비교할수없는최상의불탑인것이다. 또한경천사

지에서일본으로경복궁으로다시현재의국립중앙박물관으로수

차례이전과복원을반복한불탑은세계사에서도유일한탑인것

이다. 그렇기때문에오늘날천태종단소속

의서울관문사에서불탑불사가한창진행

중인데그모델이바로이경천사10층탑인

이유는또다른의미가있으며, 낙성식이기

대되는것이다. 

다음호에는계속해서조선시대에조성된

‘원각사지10층석탑’과최근에조성된조계

사 대웅전 앞‘세존사리10층탑’에 대하

여알아보고자한다. 
글·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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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폐사후의경천사지석탑 〈사진5〉경복궁으로옮겨진석탑

〈사진2〉1층탑신에새겨진‘대화엄경천’구절

〈사진3〉5층부터는여래상이빈틈없이새겨져있다.

〈사진2〉

탑의 진화
10층탑 - 136

〈사진1〉
경천사지10층석탑

불자님들의오늘 운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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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팔번뇌 운수카드 + 복주머니
1SET 3만원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갑골문자(甲骨文字)는 신석기 시대 점괘(占卦)를 기록한 점서로 한자의 모체가 되어 변(邊)과 획(劃)에 신통력이 있다. 

바로 격암유록이나 정감록비결은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국운을 예지(叡智)한 예언서이다.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인생항로에는 길흉화복이 있으니 천부(天賦)의 계시로 신통력이 있는 백팔번뇌 파자비결(破字秘訣)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구름처럼 사라진다.  ■계좌번호 : 우체국 011965-02-112777 (예금주 : 한영필)

국내유일D.I.Y 모듈형접착식건식온수난방SYSTEM국내유일D.I.Y 모듈형접착식건식온수난방SYSTEM

JJUN Heating System Module

“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시스템개발!!

www.jjunheating.co.kr
■지역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및A/S는전국어디서나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기름,전기,화목,공기열,지열,연탄등
사찰및암자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30%절감䭘

스님,불자님직접온수난방을시공하세요.

특허등록(특허제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난방필름
전기판넬대비

50%䭘

대한민국온돌문화의새로운역사를써내려온건식온수난방시스템의종결자!!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